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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정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는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인단체 ‘농민의길’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소속 단체장과 

실무책임자 13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

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새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농특위 김호 위원장 주재로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였

다.

  참석자들은 ▲현장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실현, ▲정

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 회복,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생산자-소비자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밥상 물가

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농정은 농산물 수급보다 농민의 

경영 안정에 맞춰져야 하고, 물가 상승의 다양한 원인을 소비자에게 올바

르게 전달하는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회

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은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특

위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였다.

  농특위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이무진 부회장과 전국양

파생산자협회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특위가 거버넌스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업의 현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야 빠

른 시일 내에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농민의길을 시작으로 여러 농림

어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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